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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’로 기네스

북에 등재된 치와와 한 마리가 49차

례에 걸쳐 복제되며 세계에서 가장 

많이 복제된 개라는 새로운 타이틀

을 획득했다. 

6일‘텔레그래프’에 따르면, 플로

리다주에 살고 있는 치와와 잡종‘

밀리’는 2011년 태어났을 때의 몸

무게가 50센트 동전 1개 정도의 무

게인 42g에 불과했고 몸길이는 7.6

㎝밖에 되지 않았다.

전문가들은 밀리의 몸집이 너무 

작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

했다. 하지만 밀리는 주인 버네사 세믈러의 극진한 돌봄 

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으며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

은 개라는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올랐다. 당시 몸무게는 

453g, 몸길이는 9.65㎝였다. 

그런데 몇 년 뒤 한국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세믈

러에게 밀리가 작은 몸집을 갖게 된 유전적 비밀을 알고 

싶다며 밀리의 복제를 제안했다. 이 연구원에서는 개 한 

빙산에 홀로 낙오된 북극여우

의 모습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

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

지난 5일 영국 인디펜던트지 

등은 빙산 위에 낙오돼 탈출하

지 못하고 바다 위를 떠다니던 

북극여우의 사진을 공개했다. 

사진 속 북극여우는 상당한 기

간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듯 앙상한 몸을 하고 있었다. 

이 북극여우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캐나다 뉴펀들랜드 

윌리엄 하버 인근 해안에서이다. 당시 말로리 해리건과 클

리프 러셀은 바다 낚시 중 빙산 위에 있는 깡마른 북극여

우 한 마리를 발견하고 빙산 옆에 배를 붙이고 북극여우

를 구조했다. 

해리건은“멀리서는 새끼 물개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

가가니 북극여우 한 마리가 몸이 흠뻑 젖은 채 갈매기들

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.”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. 

그는“북극여우가 거의 탈진한 상태여서 저항하지 않아 

49번 복제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

빙산 위 북극여우의 불편한 진실

마리 복제에 10만 달러의 비용을 받

고 있지만, 연구를 위해 무료 복제해

주기로 했다.

세믈러는 고심 끝에 복제 제안을 

받아들였다. 

세믈러는“처음에는 총 10마리의 

복제견을 만드는 것이었다. 연구원 

측이 9마리, 내가 1마리를 소유하기

로 했지만, 그쪽에서 더 많이 복제하

고 싶어 해 계획이 변경됐다.”고 말

했다

현재 세믈러는 총 49마리의 복제

견 가운데 12마리를 집에서 기르고 있다. 

그녀는“밀리의 복제견을 12마리나 키우는 것은 여러 가

지로 힘들지만 또 무척 즐겁다. 이들은 밀리처럼 영리하고 

장난기가 많으며 눈동자는 물론 체모 색상까지 똑같다.”

면서“하지만 몸집은 밀리보다 좀 더 크고 성격이 조금 다

르다.”고 말했다. 이어“밀리가 좀 더 개성적이다. 이는 내 

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복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밀리와 

완전히 똑같은 개를 만들 수는 없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쉽게 구조할 수 있었다.”면서“몇 시간 동안 잠만 자더니 

나중에서야 소시지를 받아먹었다. 동물병원에서 건강을 

회복하게 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냈다.”고 덧붙였다. 　　

북극여우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동물이다. 흰색 

털을 가진 북극여우는 이 털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지만 

기후변화가 시작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. 만년설이 녹아 

없어지면서 서식지가 녹색 또는 갈색으로 변했고, 이 때

문에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게 됐기 때문이다. 특히 북

극여우의 풍성한 흰색 털은 모피코트의 재료로 각광받

는다. 모피코트 한 벌을 만드는데 북극여우 35마리가 희

생된다.

지하철 문에 매달린 채 목적지까지 가는 남성

의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사건은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브루클

린의 열차에서 발생했다.

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출발하는 열차의 

출입문에 한 남성이 매달리는 모습이 담겼다. 

시간이 지날수록 열차는 속도를 냈지만 이 남

성은 오히려 문을 꼭 붙잡고 몸을 열차에 고정

시킨다. 열차가 역사를 지나 어둠 속을 달릴 때

에도 이 남성은 지하철 문에 몸을 밀착한 채 움

직이지 않는다.

열차 안에서 이 남성의 모습을 목격한 한 여성

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. 하지만 이 남성의 

바로 앞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은 헤드폰을 쓰고 

휴대전화를 보느라 자신의 뒤에서 무슨 일이 벌

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. 

열차에 매달렸던 남성은 열차가 다음 정거장

에 도착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갈길로 

가면서 영상은 마무리된다.

이 남성은 일명‘트레인 서핑(train surfing)’을 

한 것이다. 이는 열차가 달릴 때 매달려서 서핑

을 하는 것과 같은 묘기를 부리는 행위다. 미국 

교통 당국에 따르면, 1989년 이후로 최소한 15

명이 트레인 서핑으로 사망했다.

트레인 서핑이 유행하자 많은 나라들이 열차 

서핑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붙이거나, 서핑 행위 

적발 시 처벌하고 있지만, 지금도 스릴을 즐기거

나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는 젊은이들은 

목숨을 담보로 트레인 서핑을 즐기고 있다.

목숨 걸고 ‘트레인 서핑’ 
즐긴 남성

▲ 현재 세믈러는 총 49마리의 복제 개 중 12마리를

 밀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다.


